
6. 노론과 소론의 갈등

숙종 11년(1685년) 8월 24일 함경도 진사 주계(朱棨) 등 96인이 상소하여 윤증(尹拯)과 홍
수주(洪受疇) 무리가 율곡을 모욕하며 사람들을 속인다는 주장을 하였다. 윤증은 서인에서 
분당된 소론의 영수이다. 홍수주는 이전에 율곡이 불교에 입문한 적이 있다면서 ‘이는 이
이의 한 점 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선(禪)에 물들었던 일에 이르
러서는 과실(過失)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고 율곡을 평한 적이 있었다.(숙종실록 16
권, 숙종 11년 5월 26일 기사)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계의 상소문은 이어서 소론의 최석정(崔錫鼎)·김홍복(金洪福)·심권(沈權)·유상재(柳尙載)·
윤이도(尹以道) 등 관리들과 성균관의 유생 송징은(宋徵殷) 등을 지목하여 이들이 서로 무
리를 지어서 속이며 율곡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숙종은 이러한 상소문에 대해서 “문장 중 어떤 데는 타당한 점이 좀 모자라지만, 이들이 
자세히 상소한 것을 요약한다면 선현(先賢, 율곡)을 높이고 사론(邪論)을 물리치는 주장 아
닌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이즈음 노론과 소론
의 갈등이 갈수록 커져서 이렇게 상소문을 통해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 달쯤 지나 9월 30일 송시열이 나서서 소론의 발언과 그 발언을 서로 두둔하는 행동을 
비판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김장생을 끌어들였다
고 다음과 같이 상소문을 올렸다.

“가만히 듣건대 근자에 사헌부의 신하들이 상소하여, 이이가 머리를 깎았다는 말을 제기하
면서 김장생을 끌어다가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문성공 이이는 타고
난 자질이 매우 높아서 나이 겨우 5, 6세에 이미 학문을 하는 방법을 알고, 열 살이 되어
서는 경서를 모두 통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인의 도가 다만 이것뿐이겠는
가?’하고는 이에 불교와 노자의 여러 서적을 두루 보았는데도 그 가운데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능엄경(楞嚴經) 한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대개 그 책의 내용이 안으로는 심성(心性)
을 말한 것이 십분 정미(精微)하였고, 밖으로는 천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굉활함을 다 
연구했기 때문이니, 만약 이이같이 식견이 높고 사리에 밝은 이가 아니었다면 어린 나이에 
어찌 그것을 알아서 자세히 체험했겠습니까? (중략)”

이렇게 말하고 송시열은 사헌부의 신하들, 즉 소론의 관리들이 율곡이 과거에 불교에 입문
한 것만을 말하고 나중에 그것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으며, 즉 율곡을 
비판만 하였으며, 율곡이 어렸을 때의 과실은 과실이라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곡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꼬집어 김장생까지 욕을 보이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들
의 발언을 세상의 나쁜 사람들이 과장하여 이용한다면 세상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
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송시열의 비판에 대해 숙종은 다음과 같이 답했
다. 

“문원공(文元公, 김장생)의 문집을 조용하게 살펴본 뒤에 마땅히 교서관(校書館)에 보내 문
정공(文正公, 송시열)의 문집과 함께 똑같이 간행해서 나의 뜻을 표하겠다. 아! 슬프다. 세
도(世道)를 생각하여 보니 근심하고 탄식함을 어찌 견디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나쁜 데 



빠져서 의리가 어두워지고 막혔다. 홍수주와 같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윤증(尹拯)
을 위해 한편이 되어서 방자스럽게 상소를 올려 선현을 무욕(誣辱, 거짓으로 모욕함) 한 
것이 끝이 없으니, 이는 실로 사문(斯文)의 죄인으로서 세도의 크나큰 변고이다. (중략) 그
러니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하는 나의 뜻을 본받아서 멀리하려는 마음을 빨리 돌려 속히 
올라와서 경을 생각하는 나의 회포를 위로하라.”

이보다 2년 전 송시열은 고령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 정계에서 은퇴하고 청주의 화양
동에 은거하였다. 신분으로는 봉조하(奉朝賀)였고 기로소 소속이었다. 이 당시 송시열은 자
신의 제자인 김익훈이 거짓 사실을 날조하여 죄 없는 남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처벌
을 외면하고 낙향했다. 서인 내부의 윤증 등 소장파들은 김익훈의 처벌을 주장하다 송시열
처럼 미온적인 원로들에 실망하여 마침내 원로들과 결별하여 별도의 당파를 형성했었다. 

이해(숙종 11년) 12월 16일 화양동에서 봉조하 송시열이 다시 상소문을 보내왔다. 거기에
서 그는 조정에서 홍수주에 대한 처벌이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건의하였다.  

“문성공 이이는 허봉(許篈) 등이 이이를 공격하다가 멀리 쫓겨났을 적에 속히 문간공 성혼
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죄를 너그럽게 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대저 허봉 등이 범한 것
은 지금의 홍수주에 비할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이와 성혼은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중략) 형벌을 쓰는 것이 과중하면 인정(仁政)에 누를 끼칠까 진실로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방금 이이와 성혼의 도학을 숭상하여 장려하시는 까닭으로 감히 이로써 말을 합니다.”

이러한 송시열의 상소문에 대해서 숙종은 “홍수주가 선정(先正, 율곡 등)을 무욕(誣辱)했던 
죄는 관계되는 것이 작지 아니하니 변방으로 귀양 보낸 벌은 그것이 지나쳤는지를 나는 알
지 못하겠다. 이어서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상황이 위급한 날을 당하여 넘어지는 형세를 
붙들고 위태로운 판국을 바로잡는 책임을 경에게 부탁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경은 과인
(寡人)의 지극히 생각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제갈량이 국가의 일을 위하여 몸을 바치던 뜻
과 같이 날이 따뜻하기를 기다려 조용히 올라오도록 하라.”라고 부탁했다. 송시열이 지방
에만 머무르지 말고 한양에 올라와 국정의 책임을 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한 것이
다.

다음 해(숙종 12년, 1686년) 1월에는 송시열의 나이가 80이 되었음을 축하하여 임금이 옷
감과 먹을 것을 하사하였다. 쌀 15석, 돼지 2마리, 민어 20마리, 조기 30 다발 등 상당히 
많은 양이었다. 이해 4월 18일에는 조정에서 송시열의 책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간행해 주도록 건의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았다.

1687년(숙종 13년) 2월 4일 윤증에 대해서 상소문을 올렸다. 윤증(尹拯, 1629년〜1714년)
은 윤선거(尹宣擧)의 아들로 서인 관료로 소론의 영수이다. 김집,(·)유계,(·)권시 그리고 송
시열에게서 배웠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 노론과 대립하여 소론의 영수가 되
어 송시열과 맞섰다. 이러한 윤증과 갈등을 빚고 있던 송시열이 상소문을 올려 다음과 같
이 윤증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요사이 윤증(尹拯)의 일로 조정의 공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실지는 허물이 신(臣, 송시
열)에게 있는 것이므로 간단하게 대략을 진달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로부터 주자의 학문을 존중했었고, 조선조에 와서는 유현(儒賢)이 배출되어 존경하며 
행하고 익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순공 이황과 문성공 이이에 이르러서는 더 존중하
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윤휴(尹鑴)란 사람이 당초부터 이황과 이이의 말을 배척하고 문간
공 성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주장을 저술하여 신(臣)에게 보냈기에 신이 
깜짝 놀라며 책망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며 신더러 무엇을 알겠느냐고 했었습니다. 그
는 이미 주자의 주설(註說)을 옳지 않다(고) 하여 반드시 자기의 소견대로 바꾸어 놓았고, 
중용에 대해서는 장구(章句)를 없애버리고 자신이 새로 주석을 만들어 그의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 한때의 소위 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에게 중독되었고, 윤증의 아버지 윤
선거(尹宣擧)가 더욱 심했습니다. 윤선거는 곧 문간공(文簡公)의 외손(外孫)이어서 그 학문
이 반드시 올바를 것인데도 지금 이러하므로, 그를 본받아 윤휴에게 투합하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시열은 사문난적인 윤휴에 미혹된 윤선거의 아들이 윤증인데 자신이 윤선거를 몰
아세우고 윤선거도 법에 걸릴 수 있다고 몰아세우니 그 자식인 윤증이 억울해하고 자신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윤증이 자신의 제자이지만 자신이 천박하여 
자신을 비판한 윤증을 포용하지 못하고 “제가 윤선거에 대해서 비록 소견은 서로 달라 배
치되지만, 친구로서 사귀는 의리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 그가 죽은 뒤에 있어서도 오히
려 생전에 다하지 못한 말을 들어 제문(祭文)에다 질문했으니, 죽은 사람이지만 알게 된다
면 반드시 신(臣)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뜻밖에도 (윤증이) 이 일을 조정으로 밀고 올
라가, 천재와 시변 및 국가의 근심거리와 백성의 병폐는 도외시하고 있으니, 사슴만 쫓아
가고 앞에 태산(泰山)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
이 진실로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니, 윤증이 신을 배척함은 그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전
하께서 윤증을 처음처럼 대우하신다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조정에 화평
한 복(福)이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윤증을 너그럽게 용서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임금은 “윤증이 죄를 받게 된 일에 대해서는 한때의 재변과 같은 것이 아니고, 진
실로 사문(斯文)에 죄를 얻은 것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작은 일이 아닌데, 어찌 의논이 시
끄러운 것 때문에 처음과 같이 대우할 수 있겠는가?”라고하여 윤증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조 시대 때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 종사에 대해서 남인들은 줄곧 반대입장을 취
했다. 남인 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인물은 허목·윤선도 그리고 윤휴였다. 이 윤휴는 주자를 
비판하고 나아가 율곡의 사상이 불교 사상이고, 유교 사상이 아님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래서 송시열은 윤휴와 대립하고 있었는데 친구이자 사돈지간이기도 했던 윤선거는 윤휴
를 감싸기도 하고 편을 들기도 했기 때문에 송시열은 윤선거를 비판했던 것이다. 이를 본 
윤선거의 아들 윤증이 송시열과 대립하며 송시열을 비난하여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린 것이었다. 이보다 2개월 뒤에는 이런 송시열의 상소문에 대해서 
송시열의 제자 한성보 등이 두둔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
론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